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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Employed Opticians:

The Mediation Effect of Burnout

Lee Kyung-Hun

Advisor : Prof. Ryu So Yeon, Ph.D.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of employed opticians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burnou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s.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93 empolyed opticians

who were working in Gwangju City and Jeollanam-do and were

interviewed from January 1 to February 28, 2019.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with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ng effect validation.

Results: First, the mean scores of job stress,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were 2.18±0.30 (4 points scale), 2.61±0.51 (5 points scale)

and 2.87±0.77 (5 point scale) respectively. Second, in univariate

analysis, the scores of turnover inten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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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with age, marital status, religion, working area, subjective

health status, sleeping time, work period in present optical shop and

monthly income. Third, according to correlation analysis, turnover

intent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s with job stress and burnout,

and job stres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burnout. Four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job stress (B=.740, p<.001)

and burnout (B=.549, p<.001) were found to be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Fifth, the results of the mediating effect test

showed that the burnout had a mediating effect o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Z=8.111, p<.001).

Conclusion: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job stress of

the employed opticians affected turnover intention and burnout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 program

to manage job stress and burnout as a way to reduce the turnover

intention of employed opticians.

Keyword: Burnout, Employed opticians, Job stress, Mediation effect,

Risk factor,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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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인이다(Seo et al, 2014). 1987년 안경사 제도가 도

입된 이후 안경사 면허등록자는 2017년 기준 42,297명으로 2012년의

35,934명과 비교하여 5년간 17.7% 증가하여 양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MOHW, 2018). 국내 안경사는 안경사면허를 취득 후 안경원 개설 및

취업, 안과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 안경 산업 제조·유통·수입업체 등에

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대한안경사협회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한

안경사는 17,059명으로 주로 안경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개설안

경사는 8,209명(48.1%), 개설 안경원에 재직 중인 종사안경사는 7,223명

(42.3%), 미취업자는 1,637명(9.5%)으로 조사되었다(Lee & Ye, 2017).

종사안경사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0.6시간으로 다른 보건의료

직 종사자의 46.8시간보다 월등히 많으며(Park et al, 2009), 월 평균 휴

일의 횟수는 3∼4일, 휴무 요일은 불규칙하고, 신입안경사의 경우 최저

임금 수준의 급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Lee, 2013). 이러한 근무환경들은 종사안경사의 이직을 유발하고 인력

수급 불균형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안경사는 타 직종에 비해 이직률이 높고 근속기간이 짧다(Ye et al,

2012). 안경사의 이직은 개인적 측면에서 자기개발, 소득증대, 경력제고

및 기존 조직과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Jung, 2015). 하지만 안경원 측면에서는 신

규 안경사의 모집 및 선발비용 발생, 교육 훈련비용의 증가, 고객의 이

탈 그리고 동료안경사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경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Choi & Park, 2018). 또한 안경사 개인의 권익과 사회적

지위의 하향 그리고 안경원의 생산성 및 기술 향상의 저해요인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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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것으로 판단된다(Lee, 2013). 이처럼 안경사의 이직은 긍정적인 효

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가져온다.

안경사를 대상으로 한 이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직무만족

도(Ye et al, 2012), 직무관련 요인 중 동료관계, 보상, 감정노동, 직무과

부하(Choi & Park, 2018), 성격특성 중 신경성(Hwang, 2016), 감성지능

의 하위변수 중 자기감성이해(Lee et al, 2014) 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보건의료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이직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는 직무스트레스(Kim & Park, 2015; Shin

& Cho, 2013), 소진(Eo et al, 2015), 직무만족(Yang et al, 2014), 피로

(Han & Cho, 2016), 임파워먼트(Jung et al, 2017), 사회적지지(Kang,

2018) 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

양한 요인들이 있으나 특히 보건의료직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는 것이 직무스트레스이다(Lim &

Cho, 2018).

직무스트레스란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요구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반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NIOSH, 1999).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개인의 심신활동을 활성화시

켜 창의력과 동기수준을 증진시킴으로 직무성과를 높여준다(Jung,

2015). 하지만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을 초래하게

되고, 생산성 하락과 더불어 생리적으로 각종 질병을 야기하며 부정적

인 대인관계, 불면증, 흡연량과 음주량의 증가, 약물남용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Kim & Suh, 2004).

안경사는 직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등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긴 근무시간, 불규칙한 휴일 및 여가시간의 부족 등의 환경적인 스트레

스를 받고 있다(Hong & Kim, 2018). 또한 직무 특성상 고객과의 잦은

접촉으로 인해 발생되는 감정적 반응에 의한 피로감으로 직무스트레스

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안경사의 자아성취감을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대인관계와 자신에 대한 불만족을 증가시키게 된다(Hwa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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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일부지역 안경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평가 결과를 한국 근

로자 참고값과 비교해 볼 때 관계갈등과 직장문화 영역에서 직무스트레

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wang et al, 2013).

안경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과 소진(Hong & Kim, 2018), 직무특성(Ye et al, 2012), 감정노

동(Kwon et al, 2017) 등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이직의도의 강력한 예측변수로써 다양한 분

야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사이의 영향관계 연구가 진행되었다.

보건의료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간호사(Lim & Cho, 2018;

Shin & Cho, 2013; Yoon & Kim, 2010), 치위생사(Han & Cho, 2016;

Heo & Ji, 2010), 작업치료사(Kim et al, 2018), 물리치료사(Wang &

Kim, 2015), 요양보호사(Youn et al, 2016) 등의 많은 직업군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안경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종사

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

다.

직무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발생되는 소진은 대인서비스 종사자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탈진 및 고갈상태로 정의되었다

(Maslach et al, 2001). 소진은 개인의 건강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직

무만족 및 조직몰입 저하(Burke, 1987), 이직률 증가를 유발할 수 있고

파급효과가 강하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소진으로 발전할 가능성

이 있어 소진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Maslach et

al, 1981). 또한 소진은 만성적인 직장 내 스트레스 요인들과 이직의사

를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Cordes & Dougherty,

1993; Shim, 2017). 종사안경사의 경우 고객을 대면하는 시간이 많고 자

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밝은 표정, 예의 바른 말투 및 친절한 응대 등

고객들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표출과 개인감정 간의 부조화가 생기면서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가 유발되고(Kim et al, 2017), 이로 인해 소진

이 자주 발생할 수 있기에 관련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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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보건의료직 종사자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 관

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종사안경사를 대상으로 적용한

국내 논문은 매우 부족하다. 또한 다양한 규모에서 조직적으로 근무하

는 보건의료직 종사자의 이직의도 요인을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

고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안경원에 근무하는 종사안경사에게 적용시

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종사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그 영향관계에서 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종사안경사의

이직의도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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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A.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안경원에 재직 중인

종사안경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한안경사협회에서 제공 받은 명단을 참

고하여 광주 157개 안경원, 전남 105개 안경원에 재직 중인 종사안경사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대상 종사안경사를 연구

자와 설문 관련 협조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에 참여의사를 밝힌 종사안경사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설문작성은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토록 하였으며, 회수방법은 설문 협조

자가 직접 수거하여 연구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

다. 자료 수집은 2019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루

어졌으며, 41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답변이 누락되거나 응답

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19부를 제외한 총 393부(회수율 78.6%)를 최

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병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 심의를 거쳐 수행하였다(IRB. 2018-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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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도구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종교 유무, 근

무지역을 조사하였다. 성별은 남성, 여성으로 분류하였고, 연령은 20-29

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으로 조사한 후, 20-29세, 30-39세, 40

세 이상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결혼여부는 미혼, 기혼, 기타(이혼, 별거,

사별 등)로 조사한 후, 미혼과 기혼(기혼, 기타)으로 재분류하였다. 교

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으로

조사한 후,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재분류하였고, 종교

유무는 있다, 없다로 분류하였고, 근무지역은 광주와 전남으로 분류하

였다.

2. 건강관련 특성

건강관련 특성은 주관적 건강상태, 흡연여부, 음주여부, 규칙적 운동

여부, 수면시간을 조사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나쁨, 나쁨, 보

통, 좋음, 매우 좋음으로 조사한 후, 나쁨(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좋음, 매우 좋음)으로 재분류하였다. 흡연여부는 매일 피운다, 가끔 피

운다를 현재 흡연으로,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를 과거

흡연으로, 전혀 피우지 않는다를 비흡연으로 분류하였고, 음주여부는 최

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를 비음주로, 한 달에 1번 정도, 한 달에

2-4번 정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일주일에 4번 이상을 음주로 분류하

였다. 규칙적 운동여부는 1주일간 3회 이상, 회 당 30분 이상의 운동을

하는 경우를 운동을 하는 군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운동을 하지 않

음으로 분류하였고, 수면시간은 7시간 미만, 7-8시간, 8시간 초과로 분

류하였다.

3. 직업관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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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관련 특성은 근무경력, 근속기간, 근무시간, 월 소득, 4대 보험 가

입여부, 휴무일수, 직장 동료의 수, 이직 횟수를 조사하였다. 근무경력은

안경사 총 경력으로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으로 조사한 후, 1년 미만, 1-4년, 5-9년, 10년

이상으로 재분류하였고, 근속기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안경원의 근무

기간으로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

만, 15년 이상으로 조사한 후, 1년 미만, 1-2년, 3-4년, 5년 이상으로 재

분류하였다. 근무시간은 주당 평균 근무시간으로 40시간 이하, 41-52시

간, 53-64시간, 64시간 초과로 분류하였고, 월 소득은 월 평균 급여로

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으로 조사한 후, 200만원 미만,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

으로 재분류하였다. 4대 보험 가입여부는 가입, 비 가입으로 분류하였

고, 월 휴무일수는 2일 이하, 3-4일, 5-6일, 7일 이상으로 조사한 후, 4

일 이하, 5-6일, 7일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직장 동료의 수는 본인을

포함한 재직 안경사를 1인 이하, 2인, 3인, 4인, 5인 이상으로 조사한

후, 1인 이하, 2-3인, 4인 이상으로 재분류하였고, 이직 횟수는 없다,

1-3회, 4회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4.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도구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를 사용하였다(Chang et al, 2005).

KOSS는 물리적 환경 3문항, 직무요구 8문항, 직무자율성 결여 5문항,

관계갈등 4문항, 직무불안정 6문항, 조직체계 7문항, 보상부적절 6문항,

직장문화 4문항으로 총 8개 하위 영역에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적 환경’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로자가 처해있

는 일반적인 물리적인 환경을 일컫는 것으로서, 작업방식의 위험성, 공

기의 오염, 신체부담 등을 말한다. ‘직무요구’는 직무에 대한 부담정도를

의미하며 시간적 압박, 업무량 증가, 업무중단, 책임감, 과도한 직무부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직무자율성 결여’는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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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활용성의 수준을 의미하며, 기술적 재량 및

자율성, 업무예측가능성, 직무수행권한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직무

불안정’은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의 정도로 구직기회, 고

용불안정성 등이 여기에 속한다. ‘관계갈등’은 회사 내에서의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부족 등의 대인관계를 평가하는 것이며 동료

의 지지, 상사의 지지, 전반적 지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조직체계’는

조직의 정략 및 운영체계, 조직의 자원, 조직 내 갈등, 합리적 의사소통

등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는 것이다. ‘보상부적절’은 업무에 대

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존중,

내적 동기, 기대 부적합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직장문화’는 서양의 형식

적 합리주의 직장문화와는 달리 한국적인 집단주의적 문화, 비합리적인

의사소통체계, 비공식적 직장문화 등의 직장문화 특징이 스트레스 요인

으로 작용하는지를 평가한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

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Chang et al, 2005).

Chang 등(2005)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에 대한 Cronbach's

α는 .512∼.822이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414∼.856이였으며,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914이었다. (Table 1).

5. 소진

소진에 대한 도구는 Maslach & Jackson(1981)이 개발한 Maslach 소

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Choi(200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소모 9문항, 비인간화 5문항, 개인적 성

취감 감소 8문항으로 총 3개 하위요인에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소모’는 정신적으로 과부하(過負荷) 됨을 느끼는 것, 자기 일

로 인해 지쳤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며, ‘비인간화’는 고객을 비인격적으

로 대하고 냉담해지는 것이다. ‘개인적 성취감 감소’는 자신의 고객과의

업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자존감의 감소로 인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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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성취에 대해 부적절함을 느끼는 것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

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전

체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Choi, 2002).

Choi(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3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8이었다(Table 1).

6. 이직의도

이직의도에 대한 도구는 Mobley(1982)와 Blau(1988)의 이직의도 척도

를 Lee(2007)가 번역하고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Moon(201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경력이동의도 3문항과 경력변경

의도 3문항의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직장과 기

관을 안경원으로, 사회복지사를 안경사로 수정하여 조사하였다.

‘경력이동의도’는 안경사직을 유지하면서 다른 조직으로 떠나고자 하

는 의도를 갖는 것이며, ‘경력변경의도’는 안경사직을 떠나 다른 직종으

로 이직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

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Moon, 2015).

Moon(20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2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43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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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ontents n
Cronbach's

α

Job stress 43 .914

Physical environment 1
r
,2,3 3 .551

Job demand 4,5,6,7,8,9
r
,10,11 8 .815

Insufficient job control 12
r
,13,14

r
,15
r
,16
r

5 .414

Interpersonal conflict 17
r
,18
r
,19
r
,20
r

4 .795

Job instability 21
r,22r,23,24r,25,26 6 .677

Organizational system 27r,28r,29r,30r,31r,32r,33r 7 .856

Lack of reward 34,35r,36r,37r,38r,39r 6 .766

Occupational climate 40,41,42,43 4 .795

Burnout 22 .908

Emotional exhaustion 1,2,3,4,5,6,7,8,9 9 .874

Depersonalization 10,11,12,13,14 5 .824

Diminished personal

accomplishment
15r,16r,17r,18r,19r,20r,21r,22r 5 .865

Turnover intention 6 .843

Career mobility 1,2,3 3 .864

Career withdrawal 4,5,6 3 .847

Table 1. Reliability of measurement tools

r: Reverse 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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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ver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사안경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직업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제시하였으며, 연구 변수인

직무스트레스, 소진, 이직의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종사안경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직업관련 특성에 따

른 이직의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의 t-검정과 분산분석을

수행하고,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인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 소진과 이직의도와의 상관관계는 피어슨의

상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종사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변인들을 독립변수와 함께 포함한 상태에

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범주형 변수의 경우 가변수를 만들어

서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전 다중공선성,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을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는 0.25∼0.93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

자는 1.07∼4.28로 10 이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

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820으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간

의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가정

을 만족하였다.

종사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독립변수)와 이직의도(종속변수)의 관계에

서 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Sobel, 1982). 매개효과의 확인은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뒤 종속변수

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

우에 이루어진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을 때 완전매개효과, 3단계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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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단계 효과보다 적을 때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Baron &

Kenny, 1986). Sobel test는 1단계 비표준화계수(a)와 3단계 비표준화계

수(b)와 각각의 표준오차(se) 값을 산출하여 Zab= a×b/

 ×   × 을 구하고, Z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 보

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한다(Sobel,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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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A. 연구대상자의 특성 분포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53.4%, 여자 46.6%이었고, 연령은

20-29세 38.4%, 30-39세 40.7%, 40세 이상이 20.9%이었다. 결혼여부는

미혼인 경우가 59.0%이었고, 교육수준은 전문대 졸업인 경우가 75.6%

이었다. 종교가 없는 경우가 77.4%이었고, 광주지역에 근무하는 경우가

65.1%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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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Gender

Male 210 53.4

Female 183 46.6

Age (year)

20-29 151 38.4

30-39 160 40.7

≥40 82 20.9

Marital status

Unmarried 232 59.0

Married 161 41.0

Education level

College 297 75.6

≥University 96 24.4

Religion

Yes 89 22.6

No 314 77.4

Working area

Gwangju 256 65.1

Jeonnam 137 34.9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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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관련 특성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쁨 경우가 17.3%이었고, 현재 흡연을

하는 경우가 32.8%이었다. 현재 음주를 하는 경우는 88.5%이었고, 규칙

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81.7%이었으며, 수면시간은 7시간 미만

인 경우가 36.9%이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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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 68 17.3

Fair 209 53.2

Good 116 29.5

Smoking status

Current 129 32.8

Former 24 6.1

Never 240 61.1

Drinking status

Yes 348 88.5

No 45 11.5

Regular exercise

Yes 72 18.3

No 321 81.7

Sleeping time (hr/day)

<7 145 36.9

7-8 221 58.2

>8 27 6.9

Table 3.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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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관련 특성

대상자의 안경사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33.3%이었다. 현 안

경원 근속기간은 1-2년인 경우가 30.5%이었고, 근무시간은 1주일 당

53-64시간인 경우가 50.9%이었다. 월 소득은 200-299만원인 경우가

57.0%이었고, 4대 보험은 가입한 경우가 87.0%이었다. 월 휴무일수는 7

일 이상인 경우가 45.8%이었고, 동료 안경사의 수는 2-3명인 경우가

57.5%이었으며, 이직 횟수는 1-3회인 경우가 53.4%이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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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Total career (year)

<1 30 7.6

1-4 117 29.8

5-9 115 29.3

≥10 131 33.3

Work period in present optical shop (year)

<1 94 23.9

1-2 120 30.5

3-4 77 19.6

≥5 102 26.0

Working time (hr/week)

≤40 19 4.8

41-52 113 28.8

53-64 200 50.9

>64 61 15.5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117 29.8

200-299 224 57.0

≥300 52 13.2

Social insurance

Yes 342 87.0

No 51 13.0

Holidays (day/month)

≤4 73 18.6

5-6 140 35.6

≥7 180 45.8

Number of colleagues

≤1 35 8.9

2-3 226 57.5

≥4 132 33.6

Turnover experience

None 117 29.8

1-3 210 53.4

≥4 66 16.8

Table 4. Working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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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스트레스, 소진, 이직의도의 수준

직무스트레스 전체의 수준은 2.18±0.30점(4점 척도)이었고, 하위영역

중 보상부적절이 2.39±0.44점으로 가장 높았고, 물리적 환경이 1.84±0.47

점으로 가장 낮았다. 소진 전체의 수준은 2.61±0.51점(5점 척도)이었고,

하위영역 중 정서적 소모가 2.69±0.67점(5점 척도)으로 가장 높았다. 이

직의도 전체의 수준은 2.87±0.77점(5점 척도)이었고, 하위영역 중 경력

이동의도는 2.67±0.93점, 경력변경 의도는 3.06±0.89점이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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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Range Min Max Mean±SD

Job

stress

Physical environment 1-4 1.00 3.33 1.84±0.47

Job demand 1-4 1.00 3.50 2.18±0.47

Insufficient job control 1-4 1.00 3.40 2.28±0.36

Interpersonal conflict 1-4 1.00 3.50 1.99±0.45

Job instability 1-4 1.00 4.00 2.34±0.42

Organizational system 1-4 1.00 3.86 2.18±0.42

Lack of reward 1-4 1.00 3.50 2.39±0.44

Occupational climate 1-4 1.00 3.50 1.96±0.56

Total 1.16 3.33 2.18±0.30

Burnout

Emotional exhaustion 1-5 1.00 4.89 2.69±0.67

Depersonalization 1-5 1.00 5.00 2.50±0.74

Diminished personal

accomplishment
1-5 1.00 3.88 2.60±0.53

Total 1.09 4.27 2.61±0.51

Turnover

intention

Career mobility 1-5 1.00 5.00 2.67±0.93

Career withdrawal 1-5 1.00 5.00 3.06±0.89

Total 1.00 4.67 2.87±0.77

Table 5. Level of job stress,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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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은 20-29세

3.05±0.79점, 30-39세 2.81±0.76점, 40세 이상 2.64±0.70점으로 20-29세

경우가 30-39세, 40세 이상에 비해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F=8.209, p＜.001). 결혼여부는 미혼 2.94±0.78점, 기혼 2.76±0.76점으로

미혼인 경우에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았고(t=2.357, p=.019), 종교유무

는 있는 경우 2.68±0.74점, 없는 경우 2.92±0.78점으로 종교가 없는 경우

에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2.631, p=.009). 근무지역은 광주

2.95±0.74점, 전남 2.70±0.81점으로 광주지역의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

았다(t=3.073, p=.002). 성별과 교육수준은 이직의도와 유의한 관련이 없

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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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SD t or F
p-value

scheffe

Gender

Male 2.82±0.79 -1.322    .187

Female 2.92±0.75

Age (year)

20-29 a 3.05±0.79 8.209 <.001

30-39 b 2.81±0.76 a>b,c

≥40 c 2.64±0.70

Marital status

Unmarried 2.94±0.78 2.357 .019

Married 2.76±0.76

Education level

College 2.85±0.76 -.778 .437

≥University 2.92±0.83

Religion

Yes 2.68±0.74 -2.631 .009

No 2.92±0.78

Working area

Gwangju 2.95±0.74 3.073    .002

Jeonnam 2.70±0.81

Table 6.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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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

음 2.61±0.78점, 보통 2.86±0.71점, 나쁨 3.32±0.76점으로 건강상태가 좋

지 않을수록 이직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19.272, p

＜.001). 수면시간은 적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흡연여부, 음주여부, 규칙적 운동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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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SD t or F
p-value

scheffe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 a 3.32±0.76 19.272    <.001

Fair
b

2.86±0.71 a>b>c

Good c 2.61±0.78

Smoking status

Current 2.84±0.77 .334 .716

Former 2.98±0.78

Never 2.87±0.78

Drinking status

Yes 2.87±0.77 -.585 .559

No 2.80±0.79

Regular exercise

Yes 2.80±0.76 -.794 .428

No 2.80±0.78

Sleeping time (hr/day)

<7 2.94±0.73 2.925 .055

7-8 2.86±0.77

>8 2.55±0.95

Table 7.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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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관련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직업관련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를 분석한 결과 근속기간은 1년 미만

2.92±0.76점, 1∼2년 2.99±0.78점, 3∼4년 3.00±0.76점, 5년 이상

2.57±0.73점으로 근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5년 이상에 비해 이직

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7.304, p＜.001). 월 소득은 200만원 미만

3.06±0.76점, 200∼299만원 2.83±0.75점, 300만원 이상 2.59±0.82점으로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에 비해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7.352, p＜.001). 근무경력, 근무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 휴무일수, 직장 동료의 수, 이직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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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SD t or F
p-value

scheffe

Total career (year)

<1 2.92±0.86 1.347 .259

1-4 2.96±0.75

5-9 2.87±0.81

≥10 2.76±0.74

Work period in present optical shop (year)

<1 a 2.92±0.76 7.304 <.001

1-2
b

2.99±0.78 a,b,c>d

3-4
c

3.00±0.76

≥5
d

2.57±0.73

Working time (hr/week)

≤40 2.88±0.70 .305 .822

41-52 2.83±0.74

53-64 2.90±0.77

>64 2.82±0.89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a

3.06±0.76 7.352 <.001

200-299
b

2.83±0.75 a>b,c

≥300
c

2.59±0.82

Social insurance

Yes 2.87±0.79 .022 .983

No 2.86±0.70

Holidays (day/month)

≤4 2.81±0.74 1.048       .352

5-6 2.82±0.78

≥7 2.93±0.79

Number of colleagues

≤1 2.87±0.75 .092 .912

2-3 2.88±0.79

≥4 2.88±0.79

Turnover experience

None 2.81±0.81 .497 .609

1-3 2.90±0.73

≥4 2.87±0.86

Table 8.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working environmen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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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직무스트레스, 소진, 이직의도의 상관관계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이직의도는 직무스트레스(r=0.529, p＜.001)와 소진(r=0.616,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직무스트레스는 소진(r=0.626, p

＜.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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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urnover intention Job stress Burnout

Turnover intention 1

Job stress 0.529
***

1

Burnout 0.616
*** 0.626*** 1

Table 9.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urnover intention,

job stress and burnou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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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사안경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

중회귀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B=.740, p＜.001)와 소진(B=.549, p

＜.001)은 이직의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직의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이 40세 이상보다는 20-29세인 경우

(B=.303, p=.005)가 이직의도가 높았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보다는

나쁨 경우(B=.205, p=.026)가 높았다. 수면시간은 8시간 초과보다는 7시

간 미만(B=.282, p=.020), 7-8시간(B=.330, p=.005) 경우에서 이직의도가

높았다. 근무지역은 전남보다는 광주인 경우(B=.160, p=.009)가 높았으

며, 근속기간은 5년 이상보다는 1년 미만(B=.191, p=.034), 1-2년

(B=.239, p=.003), 3-4년(B=.346, p＜.001) 경우에서 이직의도가 높았다

(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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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006 .249 -4.045 <.001

Job stress .740 .122 .291 6.083 <.001

Burnout .549 .074 .373 7.419 <.001

Age (/≥40)

20-29 .303 .108 .189 2.813 .005

30-39 .130 .085 .082 1.528 .127

Marital status (/Married) -.055 .073 -.034 -.745 .456

Religion (/Yes) .084 .069 .045 1.207 .228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Poor .205 .092 .100 2.231 .026

Fair .046 .067 .030 .689 .491

Sleeping hour (/>8)

<7 .282 .120 .174 2.342 .020

7-8 .330 .116 .210 2.843 .005

Working area (/Jeonnam) .160 .061 .098 2.616 .009

Work period in present optical shop (/≥5)

<1 .191 .090 .104 2.129 .034

1-2 .239 .081 .142 2.969 .003

3-4 .346 .087 .176 3.973 <.001

Monthly income (/≥300)

<200 .113 .114 .066 .989 .323

200-299 -.029 .097 -.018 -.297 .766

R(.716), R2(.513), F(24.773), P(<.001), Durbin-Watson(1.820)

Table 10.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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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관계에서 소진의

매개효과

종사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관계에서 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1단계에서 β=.626(p＜.001)로 매개변수 소

진에 유의하고, 2단계에서 β=.529(p＜.001)로 종속변수 이직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매개변수 소진은 β=.469(p＜.001)로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 직무스트레스는 β

=.236(p＜.001)로 2단계 β값보다 작고 종속변수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조건 1∼3단계 모두를 만족하였다. 따

라서 소진은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obel test(1982)로 유의성 검정을 한 결과 Z값

이 8.111(p＜.001)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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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Variables B SE β t R
2

F

1 Job stress

→ Burnout
1.079 .068 .626 15.856

***
.391 251.426

2 Job stress

→ Turnover intention
1.343 .109 .529 12.334

***
.280 152.127

3 Job stress

→ Turnover intention
.599 .126 .236 4.751

***

.414 137.614
Burnout

→ Turnover intention
.689 .073 .469 9.429***

Sobel Test: Z=8.111, p<.001

Table 11. The mediating effect of burnout o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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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본 연구는 안경원에 재직 중인 종사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

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관계에서 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이를 통해 종사안경사의 이직의도를 감소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사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는 평점 4점 만점에

2.18±0.30점이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충남지역 안경사를 대상으로

한 Hong & Kim(2018)의 연구에서 2.93점(5점 만점), 서울·경기·부산지

역의 안경사를 대상으로 한 Kwon 등(2017)의 연구에서 3.44점(5점 만

점)이었다. 측정도구가 달라 점수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본 연구

의 직무스트레스는 ‘그렇지 않다’ 수준이고, 선행연구는 ‘보통이다’ 수준

으로 해석할 수 있어 광주·전남지역의 종사안경사가 직무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언어재활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Hwang et al, 2015)에서 2.16±0.41점으로 종사

안경사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Yoon,

2011)에서 2.34±0.44점,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Hwang & Eom,

2016)에서 2.56±0.30점으로 보고되어 종사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보건

의료직 종사자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나타냈다. 이는 의료기관에 근무

하는 보건의료직 종사자가 의사 또는 다른 직종 종사자와의 연계된 직

무특성과 이해관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는 반면, 종사안

경사는 독립적인 형태로 근무하면서 시간적 압박, 업무량 증가 등이 상

대적으로 적어 직무스트레스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Kwon et al,

2017; Ye et al, 2012).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보상부적절이 2.39±0.44점으로 가장 높았

으며, 물리적환경이 1.84±0.47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Kim & Kim(2011) 연구에서 보상부적절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

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보상부적절은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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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는 오랜 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의 수준, 연월차 등을 포함한 휴

가제도 등의 불만족으로 인하여 직무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Park et al, 2009; Lee, 2013), 이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관리체계가

마련된다면 현재보다 더 낮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를 유지할 수 있는

직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종사안경사의 소진은 평점 5점 만점에 2.61±0.51점이었

다. 동일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Heo &

Lee, 2018)에서 3.28±0.89점,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Kim, 2018)

에서 3.44점으로 보고되어 종사안경사의 소진이 다른 보건의료직 종사

자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안경원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내부 구성원이 적어 구성원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이 적고, 고객

상대 과정에서 업무의 자율성이 타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소진이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진의 하위영역은 정서적 소모 2.69±0.67점, 개인적 성취감 감소

2.60±0.53점, 비인간화 2.50±0.74점 순이었다. 이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연구(Lim et al, 2017),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Youn et

al, 2016)에서 정서적 소모가 가장 높고, 개인적 성취감 감소, 비인간화

순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서적

소모는 업무나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로 고민하며 의욕을 상실한 탈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Maslach, 1981)이며, 여러 연구들에서 정서적 소모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다른 요인들보다 소진을 가장 잘 반영해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Lim et al, 2017). 종사안경사의 경우 안경

원을 방문한 다양한 고객의 시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적 부담과

판매과정에서 고객과의 갈등으로 인한 개인감정의 부조화로 정서적 소

모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고객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검안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

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종사안경사의 이직의도는 평점 5점 만점에 2.87±0.77점

이었다. 동일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사에 대한 연구(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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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에서 2.74점, 물리치료사에 대한 연구(Wang & Kim, 2015)에서

2.80±0.77점보다는 종사안경사의 이직의도가 높았고, 작업치료사에 대한

연구(Jung et al, 2017)에서는 3.19±0.98점으로 종사안경사의 이직의도가

낮았다.

이직의도의 하위영역은 경력이동의도 2.67±0.67점, 경력변경의도

3.06±0.89점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이용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연구

(Moon, 2015)에서 경력이동의도 2.81점, 경력변경의도 2.57점으로 보고

되어 종사안경사의 경력이동의도 보다는 경력변경의도가 더 높은 수준

이었다. 따라서 종사안경사들이 안경원을 이동하려는 의도보다 안경사

분야를 떠나 다른 분야를 찾고자 하는 의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개설된 안경원의 숫자에 비해 안경사들이 과잉 공급되므로 종

사안경사들의 근무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이에 따라 안경관련업종을 포

기하고 다른 직종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Seo et al, 2014). 종사안경사가 경력을 변경한다면 실무에서 얻은

많은 전문직 지식과 직무 노하우 등을 포기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소중

한 경력자를 잃는 안경원과 안경 관련 전문성의 성장 및 유지가 끊기는

안경계에서도 손해일 수밖에 없다(Kim, 2017). 이에 경력과 능력에 따

른 인센티브제와 더불어 직업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종사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 소진 및 이직의도의 관련성

을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r=0.529, p＜.001)와 소진(r=0.616, p＜.001)은

이직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직무스트레

스와 소진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선행연구에서도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가 있으며(Lim & Cho, 2018; Shin & Cho, 2013), 소진과 이직의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Kang, 2018; Eo et al, 2015).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소진(r=0.626,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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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한 연구(Hwang et al, 2015; Yoon & Kim, 2010)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사안경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B=.740, p<.001), 소진

(B=.549, p<.001)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Lim & Cho, 2018),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Han & Cho,

2016),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Wang & Kim, 2015)와 일치하

였다. 종사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는 타 직종에 비해 높지 않지만, 다양

한 영상매체의 발달과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안경착용인

구의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시력관리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장시간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의 부족과 낮은 임금체계, 의료기사

등에 걸맞지 않은 사회적 지위 등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져 이

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Hong & Kim, 2018). 특히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보상부적절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사안경사의 직무스

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전문 지식 향상을 위한 검안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주 5일

근무제, 탄력근무제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진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Kang,

2018),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Lee, 2018)와 일치하였다. 종사안

경사는 직무문제로 인해 피곤함과 좌절감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를 느끼

고, 고객 또는 상사, 동료 간의 갈등관계에서 실제 감정과 다른 표현들

을 사용함으로 냉소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며, 자존감 상실 등으로 소진

이 높아져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Kim et al,

2015). 따라서 종사안경사의 소진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

근무 중에 있었던 상황들을 토론할 수 있는 의사소통체계 마련, 동호회

등 신뢰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소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진이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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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소진을 추가 투입했을 때 직무스트레스의 영향

력이 감소되어 소진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

며, 매개변수 소진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무스트레스

를 통해 이직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Heo

& Ji. 2010),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에서 소진의 매개가 이직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Lee, 2018)하고 있어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소진의 상태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종사안경사의

경우 적절한 보상과 처우도 중요하겠지만 정서적 관리나 고객과의 갈등

을 해소하기 위한 지지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연구자의 특성 중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속기간

(B=.346, p<.001), 수면시간(B=.330, p=.005), 연령(B=.303, p=.005), 주관

적 건강상태(B=.205, p=.026), 근무지역(B=.160, p=.009) 등 이었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근속기간은 5년 이상보다는 5년 미만 경우에

서 이직의도가 높았다. 이는 현 직장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다소 높은

스트레스를 보였다는 연구(Ye et al, 2012), 근속기간이 오래될수록 높

은 직무만족도를 나타낸다는 연구(Ye et al, 2012)와 유사한 결과이다.

종사안경사의 경우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안경원에서 필요로 하는 상

품지식과 검안 노하우 등이 축적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자기결정에 대

한 자율성이 확보되어 조직에 계속 남으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Kim et

al, 2014).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수면시간은 8시간 초과보다는 8시간 이하 경

우에서 이직의도가 높았다. 이는 수면의 질이 좋다는 군보다 좋지 않다

는 군에서 이직의도가 높았다는 연구(Lee & Cho, 2014), 수면시간이 충

분하지 않았을 때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Shin et al, 2015)

와 유사한 결과이다. 종사안경사의 경우 퇴근 시간이 늦음으로 인해 자

기개발과 인간관계 등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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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Hwang et al, 2013). 이로 인해 수면시간이 부적절하거나 수면의

질이 나쁨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증가되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종사안경사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의 도입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Choi & Park, 2018).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연령은 40세 이상보다는 20-29세 경우에서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안경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Choi &

Park, 2018)와 일치된 결과이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무경험이 많아져

안경원에 잘 적응하는 반면 다른 안경원을 선택하는 폭이 좁아져 이동

가능성이 적어지지 때문에 이직의도가 감소된다고 생각된다(Eo et al,

2015). 또한 20대 종사안경사의 경우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업무 처리

미숙 등으로 자신감의 저하와 구성원간의 정신적 유대감 부족 등이 작

용했을 것이라 판단되며 이를 위해 상사와 동료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Lee, 2013).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보다는 나쁨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개인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보편

적 도구의 하나로써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Yu, 2015). 그러므로 종사안경사에게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인 인

식을 갖게 하면 이직의도가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근무지역은 전남보다는 광주에서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Park & Oh, 2014)에

서 근무지역이 광역시인 경우가 시와 군 지역보다 이직의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도시의

안경원에 근무하는 경우 중소도시에 비해 더 많은 구직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직의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Park & Oh, 2014)

따라서 종사안경사의 이직의도는 직무스트레스와 소진뿐만 아니라 인

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직업관련 특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관

련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이들의 설명력은 51.2%이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대상이 광주·전남지역의 안경원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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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중인 종사안경사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안

경사 전체에게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둘째, 단면연구로 수행되어

이직의도와 관련요인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된 적이 없는 종사안경사

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소진의 매개효과

를 밝힘으로써 종사안경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학문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소진은 직

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종사안경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고 안경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인센티브제, 주 5일근무제, 탄력근무제 등 적절한 보상을

위한 제도마련과 더불어 정서적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이 필요하고, 종사안경사는 국가면허를 소지하고 국민의 시력관리를 담

당하는 보건의료인이라는 자존감과 함께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에게 적

합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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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안경원에 재직 중인 종사안경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와 이직의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

에 있어 소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안경원에 재직 중인 안

경사 393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자료는 SPSS version 21.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분산분석, 피어슨의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매개효과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종사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는 평균 2.18±0.30점(4점 척도),

소진은 평균 2.61±0.51점(5점 척도), 이직의도는 2.87±0.77점(5점 척도)이

었다. 둘째, 단순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 결혼여부, 종교

유무, 근무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건강관련 특성 중 주관

적 건강상태, 수면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직업관련 특성

중 근속기간, 월 급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상관분석 결

과 이직의도는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무

스트레스는 소진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B=.740, p<.001)와 소진(B=.549, p<.001)은 이직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연구대상자의 특성 중 근속기간

(B=.346, p<.001), 수면시간(B=.330, p=.005), 연령(B=.303, p=.005), 주관

적 건강상태(B=.205, p=.026), 근무지역(B=.160, p=.009)이 이직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1.2%이었

다. 다섯째, 매개효과 검증 결과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관계에서 소

진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8.111, p<.001).

본 연구에서 종사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

고, 소진은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종사안경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고, 안경원의 지속

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

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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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종사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종사안경사

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 논

문을 준비하고 있는 이경훈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종사 안경사가 지각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이직의도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활

용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주신 이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저의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편한 마음으로 각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

하고 설문에 응해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 책임자 : 이경훈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연구 담당자 : 류소연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연   락  처 : 010-5364-6521

      IRB  연락처 : 062-220-3268

      E-mail : prince3991@naver.com

본인은 연구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며 본 연구에 참

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연구참여자               ( 서명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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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근무 장소가 깨끗하고 쾌적하다.

2 내 일은 위험하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3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을 해야 한다.

4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5 
현재 하던 일을 끝내기 전에 다른 일을 하도록 지시 

받는다.

6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7 
나는 동료나 부하직원을 돌보고 책임져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8 내 업무는 장시간 동안 집중력이 요구된다.

9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진다.

10 일이 많아서 직장과 가정에 다 잘하기가 힘들다.

11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

12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13
업무관련 사항(업무의 일정, 업무량, 회의시간 

등)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정해지거나 바뀐다.

14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

15 
작업시간,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16  
나의 업무량과 작업스케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17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18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19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20 직장생활의 고충을 함께 나눌 동료가 있다

21 
지금의 직장을 옮겨도 나에게 적합한 새로운 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22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어도 현재 수준만큼의 직업을 

쉽게 구할 수 있다.

Ⅰ. 다음 문항들은 선생님께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것들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에 선생님의 

상황을 가장 가깝게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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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24  나의 직업은 실직하거나 해고 당할 염려가 없다.

25
앞으로 2년 동안 현재의 내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26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조정) 변화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7 
우리 회사는 근무평가나 승진, 부서배치 등 

인사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28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9 
우리 부서와 타 부서 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30 
근로자, 간부, 경영주 모두가 직장을 위해 

한마음으로 일을 한다.

31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32  
나의 경력개발과 승진은 무난히 잘 될 것으로 

예상한다.

33 
나의 현재 직위는 나의 교육 및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

34 
나의 직업은 내가 평소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다.

35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내 봉급/수입은 

적절하다.

36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서 

제대로 존중과 신임을 받고 있다. 

37  나는 지금 하는 일에 흥미를 느낀다.

38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된다.

39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40  회식자리가 불편하다.

41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

42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다.

43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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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 있다고 
느낀다.

2 나는 하루 일과가 끝날 때면 녹초가 된다.

3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기운이 빠진다.

4 하루 종일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정말 힘든 일이다.

5 나는 나의 일 때문에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이다.

6 나는 나의 일로 인해 좌절감을 느낀다.

7 나는 내 일을 지나치게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 
든다.

8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일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큰 스트레스가 된다.

9 
나는 내가 속수무책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10 나는 일부 고객에 대해서 인격이 없는 물체처럼 
대하고 있다고 느낀다.

11 나는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사람들에게 점점 
더 둔감해졌다.

12 나는 일로 인해 내가 감정적으로  메말라지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13 나는 어떤 고객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별로 
개의치 않는다.

14 나는 고객들이 자신의 문제의 일부 책임을 
나에게 돌리고 있다고 느낀다.

15 나는 고객의 기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6 나는 고객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룬다.

17 
나는 나의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낀다.

18 나는 매우 활기에 차 있다고 느낀다.

19 나는 고객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쉽게 조성해 줄 
수 있다.

20 나는 고객과 친밀하게 일하고 나면 매우 
흐뭇하다.

21 나는 이 일을 통해 가치 있는 많은 일들을 
성취해 왔다.

22 나는 내 일에서 감정적인 문제 등을 매우 
침착하게 다룬다.

Ⅱ. 다음 문항들은 선생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신체적인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에 선생님의 

상황을 가장 가깝게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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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아마도 내년에는 새로운 안경원을 찾고자 
할 것 같다.

2 나는 더 나은 조건의 안경원이 있다면 이직
을 할 생각이 있다.

3 
나는 가능하다면 현재의 안경원을 그만두고
다른 안경원으로 옮겨가고 싶다.

4 나는 앞으로도 안경사로서 계속 일할 자신이 
없다.

5 나는 때때로 안경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6 나는 가능하다면 안경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갖고 싶다.

Ⅲ. 다음 문항들은 선생님의 ‘이직의도’에 관한 것들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에 선생님의 상황을 가장 가깝게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VI.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건강관련행위 특성>,<직업관련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에 선생님의 상황을 가장 

가깝게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1. 성별은? 

① 남(   )     ② 여(   )

2. 연령은?  만( ＿＿＿세)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3. 결혼 여부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이혼, 별거, 사별 등)

4. 최종 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학 졸업     ③대학 졸업     ④ 대학원 이상

5. 종교는?

① 있다     ②  없다      

6. 자신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나쁨     ② 나쁨     ③ 보통     ④ 좋음      ⑤ 매우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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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재 흡연 여부는? 

① 매일 피운다.                             ② 가끔 피운다.    

③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았다.     ④ 전혀 피우지 않는다.

8. 현재 음주 여부는?

①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② 한 달에 1번 정도     

③ 한 달에 2-4번 정도    ④ 일주일에 2-3번 정도     ⑤ 일주일에 4번 이상

9. 규칙적 운동 여부는? 

① 1주일에 3회 이상, 회 당 30분 이상의 운동을 한다.      ② 그렇지 않다

10. 평균 수면시간은? ＿＿＿시간

① 7시간 미만     ② 7~8시간     ③ 8시간 초과

11. 안경사 근무경력은? ＿＿＿년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10년 미만  ⑤ 10-15년 미만 

⑥ 15년 이상

12. 현재 근무하시는 안경원에서의 근무기간은? ＿＿＿년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10년 미만  ⑤ 10-15년 미만    

⑥ 15년 이상

13.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① 40시간 이하     ② 41 ~ 52시간     ③ 53 ~ 64시간    ④ 64시간 초과 

14. 월 평균 급여는? 

① 150만원 미만  ② 15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15. 4대 보험 가입여부는?

① 가입     ② 가입하지 않음   

16. 월 휴무 일수는? 

① 2일 이하     ② 3-4일 이하     ③ 5-6일 이하     ④ 7일 이상

17. 근무하시는 안경원의 종사 안경사 수는? (본인포함)

① 1인 이하     ② 2인     ③ 3인    ④ 4인    ⑤ 5인 이상

18. 이직 경험은? 

① 있다(횟수     번)     ② 없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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